
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과

가격 상승 압력을 이유로 시장접근

물량(TRQ)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

면서 최대 주산지인 제주지역 농가

들이 소득 감소와 판로 위축을 우

려하고 있다.

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콩나물용

콩의 TRQ 물량을 1만t 확대하기

로 했다고 밝혔다.

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

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도

모하기 위해 2026년 콩나물용 콩의

TRQ 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하

고,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(WTO

) 양허관세율인 487% 대신 5%의

저율관세를 적용해 왔다. 그러나

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우

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

의해 TRQ 물량을 1만t 추가하기

로 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올해

콩나물용 콩의 TRQ 물량은 총 2만

7450t으로 늘어난다. 이번 증량분

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

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

용된다.

제주는 콩나물용 콩의 최대 주산

지다. 2025년산 기준 도내 콩나물

용 콩 생산량은 4074t이다. 전국 콩

나물용 콩 생산량이 연간 4500t 안

팎임을 감안하면 제주산이 차지하

는 비중이 80~90% 안팎이어서

TRQ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

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도내 14개 농협이 참여하는 제주

농협 콩제주협의회의 이한열 회장

(안덕농협 조합장)은 정부가 주산

지와 소통도 없이 제주 콩나물용

콩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

저율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은 결

국 가공업체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

이라 막막하기만 하다 며 영농자

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, 늘어나는

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

콩 재배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

이 아니다 고 말했다. 이어 정부

는 이달 말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

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

예고한 뒤 8월 중 시행할 예정 이

라며 제주 콩 재배농가의 피해가

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책 마련이

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. 그러

면서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

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.

도내 농업단체도 정부의 TRQ

물량 추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

있다.

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

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는 전국 콩

나물용 콩 생산량의 80%를 차지하

는 주산지인데, 한창 파종기에 정

부가 TRQ 물량을 1만t 확대하겠

다고 발표한 것은 제주 농업의 근

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

밟는 일 이라고 비판했다.

이어 정부는 올해 3월만 해도

외국산 콩 TRQ 물량을 추가로 늘

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, 갑자기

하반기 수요를 이유로 수입 물량

확대를 결정했다 며 가공업체의

값싼 수입 콩나물 콩 요구에 농가

의 생존을 팔아넘긴 것 이라고 지

적했다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제주

국제컨벤션센터(ICC JEJU) 2센터

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

회 를 연다고 20일 밝혔다.

상담회에는 미국과 싱가포르, 대

만, 일본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

등 13개국 42개 업체 바이어가 참

가한다.

도내에서는 가공식품과 농수축

산물, 화장품, 주류 등을 생산하는

63개 수출기업이 참여해 이들 바이

어와 일대일 맞춤형 수출 상담을

한다.

또 미국과 싱가포르, 일본, 중국

에서 활동하는 제주도 해외통상자

문관 4명도 참여해 현지 시장 동향

과 수출 전략을 알린다

제주도는 바이어들이 도내 제품

을 한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, 기

업들은 자사 상품을 효율적으로 전

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지난 5

월 수출 3억5000만 달러 달성에 이

어,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

기업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수출

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

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은행은 고객의 첫 저축과 다시

시작하는 저축을 응원하는 금리 우

대 상품 퍼스트 적금 을 출시했다

고 20일 밝혔다.

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, 매월 1만

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

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. 기본금리

연 1.5%에 최고 연 4.5%포인트의

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6.0%(세

전)의 금리를 제공한다. 우대금리는

▷마케팅 수신 동의 시 연 2.0%포인

트 ▷최근 3개월간 제주은행 거치

식 적립식 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

우 연 1.5%포인트 ▷제주은행 입출

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납입 시 연

1.0%포인트가 각각 적용된다.

이에 따라 제주은행을 처음 이용

하는 고객은 물론, 입출금 계좌 등

기존 거래가 있더라도 최근 3개월

간 거치식 적립식 예금을 보유하지

않은 고객은 최고 연 6.0%의 금리

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4

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이

호테우해수욕장에서 친환경 야간

관광 축제인 2026 이호 필터

(FILTER)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

고 20일 밝혔다.

필터(Filter) 는 여행자 각자의

시선으로 제주를 새롭게 경험하는

동시에 함께 지켜야 할 삶의

터 를 담아낸 축제 브랜드다.

잔잔한 머무름을 넘어 온몸의

감각을 깨우는 시간 을 주제로 열

리는 이번 축제는 단순한 해변 행

사를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

환경의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비치

액티브 웰니스(Beach Active

Wellness) 축제로 꾸며진다.

축제는 음악 문화 자연 로컬 등

4개 테마 프로그램과 다양한 참여

형 부대행사가 마련된다.

음악 필터에서는 가수 이재훈

(COOL), 사우스카니발, 별소달소,

미국 예일대 아카펠라 그룹 위펜

풉스 등 국내외 뮤지션과 제주 로

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.

문화 필터에서는 훌라 공연과 이

호동의 특색을 담은 조향 프로그램

이호의 향 , 피트니스 챌린지, 요

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

영된다.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과

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

새롭게 마련됐다.

자연 필터에서는 상시 플로깅과

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함께하

는 환경교육이 진행된다. 해양쓰레

기와 폐건축 자재를 활용해 만든

리사이클링 운동기구를 체험할 수

있는 ESG머슬 비치존 도 운영돼

자원순환의 의미를 알릴 예정이다.

로컬 필터에서는 이호동 지역 상

권과 연계한 영수증 이벤트와 할인

혜택을 제공하는 필터 프렌즈 프

로그램이 진행된다. 제주 향토음식

과 지역 양조장이 함께하는 미식

프로그램 이호 한입한잔 도 마련

된다.

행사 기간에는 리사이클 체험 부

스도 운영된다. 제주도 전국체전기

획단과 한국환경공단, 이호동주민

자치위원회, 이호동주민센터 등이

참여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

행한다.

축제 프로그램과 일정은 비짓제

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(@

jejufesta365)에서 확인할 수 있

다.

이호 필터 페스티벌은 2021년 이

호테우해변에서 열린 해양쓰레기

팝업 전시 필터(Filter) 에서 시

작됐다.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

는 음악과 문화, 자연 콘텐츠를 아

우르는 해변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

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0일
코스피지수 6516.27

-304.33
▼ 코스닥지수 749.64

-42.20
▼ 유가(WTI, 달러) 81.78

+3.50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06.10 1454.30 1EUR 1726.96 1659.58

100 927.40 895.50 1CNY 229.46 207.62

2026년 7월 21일 화요일6 경 제

콩나물콩 저율관세 물량 확대에 농가 화들짝

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(TRQ)을 1만t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콩나물용 콩의 최대 주산지인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
다. 사진은 대정읍 지역에서 콩을 수확하는 모습. 한라일보DB

2026 이호 필터(FILTER) 페스티벌


